
93회 USDA 농업전망(Outlook Forum)

1. 포럼 개요

 □ 주   제 :  A New Horizon : The Future of Agriculture

  ◦ 미국 농업이 직면한 생산, 교역, 소비트렌드, 신정부의 통상정책 및 

농업정책 등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전망과 정보공유

 □ 기   간 : 2017. 2. 23(목) ～ 2. 24(금) / 2일간

 □ 장   소 : Crystal Gateway Marriott Hotel, Arlington, Virginia

 □ 주요연사

  ◦ 환영인사 : Michael Young (USDA장관 대행)

     * 통상 USDA 장관이 환영인사를 주관하나, 장관내정자(Sonny Perdue)의 인사인준 중으로 불참

  ◦ 대표연사 : Terry Branstad (중국대사 임명자, 전 Iowa 주지사)

     * Iowa는 미국대표 농업주로 대 중국 농산물 수출확대 및 통상협상을 위한 트럼프정부의 의지전달

  ◦ Keynote : Mike Conway(미하원 농업위원 위원장)

     * 공화당 출신의 Mike Conway는 Farm Bill 2018 주요개정에 중점을 두고 개정방향에 대한 공유

  ◦ 농업대표 의견발표 : 미국 최대 농업인 단체인 American Farm 

Bureau Federation 의장 Zippy Duvall

     * 새정부의 통상정책, 이민정책, 세재개혁, Farm Bill 등에 대한 농업인들을 대표하여 의견 개진(4번참고)

2. 2017년 미국 농업전망

생 산 교 역

ü 농축산물 생산량증가, 재고증가 
ü 농산물 가격하락, 농가수입 감소 
ü 농가수취가 감소 장기화조짐

ü 세계경기회복으로 수출증가
ü 최대수출국인 중국수출증가
ü 브라질, EU, 러시아와 수출경쟁심화 
ü 내수감소 등으로 수출 의존성 증가

소 비 농업정책 및 통상

ü 식품가격 지속 하락세
ü 상위소득 40%가 전체 식품소비 60% 차지
ü 밀레니얼세대 소비주도, 유통매장 다변화

ü Farm Bill 2018 Reform준비
 - 농작물 소득보존과 저소득층 식품
ü TPP, NAFTA, 이민정책, 세재정책 등
 - 농업분야는 자유무역협정을 선호함



 □ (농가수입) 최고치를 기록 했던 2013년 대비 2016년 농가수입은 30% 

감소한 683억불로, 2017년은 623억불을 지속 하락세 유지전망

  ◦ 단, 2017전망치는 원유가격을 70달러/배럴, 10년 국고채 이율 3.6%, 

GDP 성장율과 인플레이션율을 2.1%로 설정하여 전망함

 □ (농가부채) 2017년 농가부채율(Debt-to-asset rate)은 13.5%로 전년치와 

유사하게 낮게 전망되며 이는 토지값 상승세로 약세 유지 

  ◦ 그러나 작물별 부채율의 편차가 심하여 면화, 밀, 가금육, 돈육농가의 

부채율은 40%에 육박하고, 영농인(35세 미만의) 부채율은 36%가 41%

이상이나 고령농가의 부채율은 10% 미만을 형성

 □ (농가대출) 2017년 농가대출은 3500억불 전망(2100억불 부동산 대출로 기인함)

  ◦ 그러나 이자율이 낮게 형성됨에 따라 이자상환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

상환율이 낮아지나, 파산하는 농가율은 지속 낮게 유지되고 있음

 □ (농작물가격전망) 미국 농산물 가격은 보합 또는 소폭상승을 전망

  ◦ 2016년 국제작물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였으며 옥수수, 대두, 밀은 

기록적인 생산으로 인해 농작물 가격은 하락세 유지

  ◦ (밀) 겨울 밀 생산 감소로 2017년 밀 가격은 4.3USD/bushel(27.2155kg)로 

전년대비 12% 상승 전망되며 또한 밀 생산 농가의 수입도 증가 될 전망

  ◦ (옥수수) 3.5USD/bushel로 전년대비 3%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나 여전히 

2012년 대비 50% 수준밖에 가격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

  ◦ (대두) 9.6USD/bushel로 전년대비 1.1%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최고치를 

기록한 2012년 대비 35%수준에 가격이 미칠 것으로 전망

  ◦ (면화) 0.65USD/bushel로 전년대비 6% 감소할 것으로 전망

 □ (2014 Farm Program) 장기화 된 농작물 가격인하 문제는 2014년 시행

된 농가 보존정책으로 농가 소득보존을 통해 완충역할 성공적 작용



  ◦ Crop insurance 재난 재해에 대한 농작물 보험성 정책으로 농가가 

보험사에 상품가입을 하며 보험금 발생 시 정부가 보존하는 정책

  ◦ ARC(Agricultural Rick coverage) 농가 소득이 5개년 평균치 보다 낮을 

경우 보존해주는 정책으로 최근 작물가격 하락에 따른 수혜금이 증가

  ◦ Price Loss Coverage 농작물별 정해진 일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

보존하는 정책으로 ARC, PLC 농가는 단 하나의 정책만 선택할 수 있음

 □ (생산면적) 8개 주요작물의 생산면적은 249백만 에이커로 전년대비 3.6백만

에이커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, 옥수수, 쌀, 밀 등은 감소한 반면 

대두, 면화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

  ◦ 옥수수, 콩 재배면적이 178백만 에이커로 콩은 4백만 에이커 감소한 

90, 옥수수는 46백만에이커 증가한 88백만에이커로 재배면적 감소와 

생산은 감소하나 연말재고로 인한 공급은 여전히 강세 유지

 □ (교역전망) 2017년 농산물 수출은 전년대비 4.6% 증가한 136억불로 전망

되며, 내수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은 수출이 주요 원동력이 될 전망

  ◦ 2016년은 수출경쟁의 심화와 국제 농산물 수요감소로 수출이 감소하였으나, 

세계경기 호전에 기인하여 수요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하여 2017년은 수출이 

확대 될 것으로 전망



   - (옥수수) 미국은 여전히 최대 옥수수 수출 국가이며 약34%의 교역을 

차지할 것이나,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크라이나 대두 생산 증가로 영향을 

받을 것을 전망 

   - (대두) 브라질이 최대 수출국이 될 것이며 전체 수출의 42%를 차지하며 

미국은 향후 10년 후 33%를 차지 할 것으로 전망

   - (밀) 유럽연합이 최대 공급국가로 세계 수출의 19%를 차지하나 향후 

10년 후에는 미국이 27%를 차지하며 최대수출국이 될 전망

   - (육류) 2016 공급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미국산 육류의 수출은 

메리트가 높아질 전망

  ◦ (세계경기) GDP는 전년대비 0.4% 증가한 1.6% 증가 할 것으로 전망

    - 특히,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의 일인당 소득증대가 

0.6% 증가한 4.7%로 증가 전망, 2011년부터 미 수출 1위국가인 중국의 

GDP증가율이 5.9%로 전망

    - 중국은 밀, 쌀, 옥수수, 면화, 설탕에 대한 관세율 유지에도 불구하고 

수입수요는 증가 할 전망되며, 대두 수입이 90년대 이후 급격히 

증가하여 세계 대두 교역의 2/3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

중산층 증가로 2026년에는 85%의 수입을 차지할 전망

 □ (식품가격전망) 연간 가정용 식품 인플레이션은 2016년 -1.3%로 전년

대비 2.5% 하락, 2017년은 0~1%의 인플레이션을 전망

  ◦ 생산원물이 최종소비식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%에 불가하며, 원물 

및 에너지가격 하락으로 식품인플레이션은 지속될 전망 

  ◦ 캘리포니아 가뭄해소로 과일과 채소의 인플레이션 하락을 촉진 할 전망

  ◦ 미국소비자는 가처분가계소득 중 10%를 식료품에 소비하며 이는 국제적으로 

최저치이며, 소득상위 40%가 전체 식품소비액의 60%를 소비



3. 미국 대두 공급, 수요 및 수출 전망

 □ 공급전망

  ◦ 2017/18년도의 대두 공급은 생산감소 예측에도 불구하고 초기 재고가 

많아 2% 오른 46억 2,500만(4,625mil) 부셸(bushel)을 전망

   - 대두 생산 전망은 부분적으로 수확이 증가한 지역에도 불구하고, 

전반적으로 작년보다 3% 떨어진 41억 8,000만(4,180mil) 부셸 전망

   - 전국의 평균적인 대두 수확량은 작년 기록보다 4.1 부셸 낮아져, 

에이커 당(per acre) 48부셸 전망함

 □ 내수전망

  ◦ 2017/18년도의 미국내 대두 수요는 1% 증가한 20.8억(2,080mil) 부셸 기대

   - 생산제조(crush)는 대두박(soybean meal)의 이용증가로 1,500만 부셸 

많아진 19.4억 확대될 전망되며

   - 돼지, 가금류의 생산증대로 국내 대두박 이용은 2% 증가한 3.4억 

(34.8mil) 쇼트 톤(대두 1short ton: 0.907톤)으로 전망

   - 또한, 대두박 가격은 대두 생산제조의 수익을 올리면서 쇼트 톤당 

330달러로 조금 상승할 것으로 기대

  ◦ 2017/18년 대두유(soybean oil)의 국내사용은 바이오디젤(biodiesel) 사용 

확대로 인하여 1% 높아진 207억 파운드로 예상전망

   - 바이오디젤 생산에 있어 미국 콩기름 소비는 2016/17년보다 1.5억 

증가한 63.5억 파운드 전망

   - 대두유의  식용 소비는 다른 식물성 오일 공급 증가로 소폭 상승 전망

   - 2017/18년의 대두유 연말재고는 생산 증가로 인하여 2% 증가한 17.1억

파운드, 가격은 전년대비 0.5센트 하락한 파운드당 평균 35센트로 전망



 □ 수출전망

  ◦ 2017/18년 미국 대두 수출은 750억 높아진 21.2억 부셸로 전망

   - 국제적으로 높은 수요로 미국의 수출량 및 가격 상승시킬 전망

   - 미국의 많은 선적량에도 불구하고, 남미의 생산증가로 인한 수출 증가로 

미국의 수출을 감소시킬 전망

   - 현재 세계 거래량의 3분의 2를 중국이 차지하며 2017/18년에도 중국의 

대두 수입 시장은 분명한 증가를 이끌 것으로 전망

   - 그 이외의 아시아, 중동 혹은 북아프리가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수요 

성장이 추가적으로 국제 수입을 늘릴 것으로 보임

  ◦ 또한, 2017/18년에 대두박 교역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
   - 지난 5년 대비 낮은 가격이 지속 되면서, 수출증가세를 유지 할 전망

   -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경쟁력 강화가 미국 대두박의 수출기회를 제한하여 

2017/18년의 미국 대두박 수출은 1,170만 쇼트 톤 늘어난 것에 그칠 전망

  ◦ 2017/18년의 미국 대두유 수출은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

   - 국내사용 증가로 인하여 20억 파운드하락 할 전망

   - 또한, 더 많은 아르헨티나 공급업자들의 강한 경쟁력으로 인하여 

국제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미국 콩기름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







4. 미국의 소비 및 시장 변화 

 □ 소비자 변화 : 기존의 가정형태가 더욱 세분화 되어가고 미국의 주요 

소비층으로 밀레니얼(18~34세) 및 아시안 인종이 부상 할 것으로 전망

  ◦ 자녀 없는 가정증가, 여성의 사회진출증가, 밀레니얼 세대(18~34) 주요 

인구층으로 부상, 아시안계 이민이 지속 증가로 소비형태도 변화됨

 □ 기술변화 : 밀레니얼 세대들이 주도로 인터넷 보급의 확대, SNS이용자 

확대로 소비형태도 변화되어 가고 있음



 □ 소비주도층과 기술혁신이 만들어낸 5가지 키워드

  ◦ 건강과 웰빙 : “건강(healthy)”의 정의가 변함(신선, 네추럴, 유기농, 

고단백, non-GMO), 가공공정 최소화 및 클린레이블 선호

  ◦ 투명화 : 자신이 소비하는 식품이 무엇이 들어있고, 어디서 생산되고, 

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되기 원함

  ◦ Hybrid consumer : 질적으로 좋은 성분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수요

(프리미엄 제품)에 대한 니즈가 증가함

  ◦ 편리성 : 식자준비 시간 단축, 1인용 용기제품, 배달편의성과 전통

식사법에서 벗어나 스낵종류가 식사를 대체하고 있음

  ◦ 참신성과 커스터마이즈 : 밀레니얼 세대들은 새롭고 혁신적인 것에 

도전 선호(에스닉 식품), DIY 옵션과 개인맞춤형 마케팅을 선호함

 □ The Long Tail Theory : 주류제품 또는 시장(Head) 대신, 시장점유율은 

낮은 특성 있는 제품들이 Head를 압도하고 있는 추세가 강해짐

  ◦ 예로 우유시장은 기존 시장선두 우유제품은 매출이 감소한 반면, 다양한 

틈새제품들의 매출은 증가하는 추세임

5. 농업정책 및 통상에 대한 농업인들의 태도

  ◦ 미국 최대 농업인 단체인 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의장 Zippy 

Duvall이 만찬장에서 농업인을 대표하여 새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

  ◦ (통상정책) 트럼프 정부의 TPP, NAFTA협상 탈퇴 및 재협상에 부정적

   - 특히, 농업의 돌파구를 수출에서 답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큰 가운데 



TPP로 농가소득이 44억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TPP탈퇴에 

따른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

   - 또한 NAFTA로 인해 농업분야는 멕시코와 캐나다로 수출이 4배 증가

(80억에서 380억) 재협상이 농업분야의 손실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대

  ◦ (이민정책) 농업의 주요 노동력 원천인 이민노동자의 합법적 체류를 

통한 안정적인 생산운영 요구

  ◦ (Farm Bill 2018) 기존의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으나, 각종 규제에 

대한 것은 개선하여 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로비를 할 계획

  ◦ (Tax Reform) 대출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세재 개혁은 향후 

대출 비중이 높은 농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부정적 입장

   - 그러나 국경조정세 등 수출을 장려하는 세재개혁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

6. 시사점

  ◦ 미국농업은 생산과잉 및 가격하락을 국제수출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

움직임이 크나,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과 상충되는 의견을 가지고 

있어, 향후 통상정책에 큰 고려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

  ◦ 식품가격하락, 밀레니얼 소비층 확대, 인터넷을 통한 유통시장 변화에 

기인하여 한국 농식품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의 스토리를 강화

하고 기존 유통채널과 더불어 참신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병행필요

  ◦ 특히, 미국의 세재개혁 내용 중 국경조정세 도입 등 수입억제 정책은 

한국 농식품의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법안통과 등 

지속적인 주시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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